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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‘아리랑’ 주제 공연 열린다
‘LA 아리랑’ … 16일 오후 7시 30분 LA한국문화원 문화원

2012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‘아

리랑’을 주제로 한 무료 공연이 열린다.

LA한국문화원(원장 김낙중, 이하 문화원)은 2018 ARI 

Project 열한 번째 무대로 우봉이매방춤 보존회남가주

지회(회장 김묘선)의‘LA 아리랑 (LA Arirang)’공연을 

8월 16일(목) 오후 7시 30분,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

최한다.

이번 공연은 한국, 일본, 미주지역의 전통 예술가들이 

가무악 놀이‘판’을 통해 아리랑을 다시 조명해 보는 자

리로 마련됐다. 공연에는 김묘선(국가무형문화재 제27

호 승무 전수교육조교, 우봉이매방전통무용보존회(남

가주지회장)과 원장현, 원경애, 유정숙 씨과 함께 조진

숙, 허현숙, 정수경 등 한국, 일본, 미주지역 중견무용가 

및 보존회 회원들이 참여한다. 

공연에서는 한국전통무용의 정수인 <승무>를 시작

으로 강태홍류 <가야금산조>,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

모리 등 다양한 장단의 변화를 통하여 한과 흥의 멋을 

살린 <화선무곡>, 기방예술로서 한과 신명을 동시에 

지닌 <살풀이춤>, <가야금병창-아리랑, 봉화아리랑, 

진도아리랑>, 명무 故김진걸 선생의 산조춤 <내마음의 

흐름>, 아리랑의 메들리와 춤을 위해 가락의 선율을 부

드럽게 풀어낸 <대금산조>, 농악에서 개인 소고놀이

를 재조명한 <소고춤> 등 한국 명품공연을 통해 진정

한 가무악의 신명과 흥의 한마당을 펼쳐 보일 예정이다.

공연 관람은 무료이지만 온라인 또는 전화로 사전 예

약을 해야 한다.

한편 유네스코는 2012년 아리랑을 인류무형문화유

산에 등재하면서“아리랑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

서 지속적으로 재창조됐으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 

주고 사회적 단결을 제고하는 역할을 했다.”며“아리랑

에는 대단한 다양성이 내포돼 있어 아리랑의 등재로 무

형유산 전반의 가시성 향상과 대화 증진, 문화 다양성 

및 인간 창의성의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

밝혔다.

▶ 문의 및 예약: (323) 936-3015, tammy@kccla.org

▶ www.kccla.org/english/programs_reservation.asp

 

한인 여성 킴벌리 유
메트로링크 운영 책임자로 임명

소망 소사이어티 ‘소망교육 세미나’ 개최
19일 토렌스 제일장로교회

남가주 전역 철도망인 메트로링크(Me trolink) 운영 실

무 책임자에 한인 여성이 임명됐다.

메트로링크는 지난 3일자로 최고운영책임자(COO· 

Chief Operating Officer)에 운영 부책임자로 근무해온 킴

벌리 유 씨를 승진 임명했다.  킴벌리 유 COO는 이날부터 

메트로링크 내 6개 운영 부서를 총괄 운영한다.

유 COO는 UC 샌타크루즈, UCLA(석사)에서 수학했으

며 교통 분야에서만 20여 년 일해온 이분야 전문가이다.  

메트로링크에서는 2015년부터 일하고 있다.

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(MTA) 부회장, LA시

의회 14지구 경제개발 및 도시계획 디렉터로도 근무한 

바 있다. 한미연합회(KAC) 이사로도 활동하며 한인사회

와도 활발하게 교류했다.

‘아름다운 삶, 아름다운 마무

리(Well-Being, Well-Dying)’

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비영리 

단체‘소망소사이어티’(이사장 

유분자)’가 19일(일) 오전 11시 

30분에 토랜스 제일 장로교회

(1880 Crenshaw Blvd., Torrance, 

CA 90501)에서‘제173차 소망교

육 세미나’를 연다. 소망소사이

어티는 한인 커뮤니티의 준비 운

동 확산을 위해 이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. 

사전의료지시서를 포함한 죽음준비교육을 

비롯하여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실제로 벌어

질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상황

극, 그리고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

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. 

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.

▶ 문의: (562)  977-4580

▲  지난 7월 1일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린 

      제171차 소망교육 세미나 모습 (사진: 소망소사이어티 제공)


